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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보물인 팔라완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사방비
치(위). 맑은 바닷물과 깨끗한 모래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ATV 정글탐험은 팔라완을 액티브
하게 즐기는 방법 중의 하나다.(아래) 이밖에 짚라인
이나 맹그로브 숲 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팔라완(필리핀) l 연제호 기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라 / 붉게 물
든석양을바라볼시간이 /없을정도로 /바쁘
게 살고 있지않은가? / 만일그렇다면생각을
바꾸어라 /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 진 석양을
바라보며 / 감탄하기에 / 가장 적당한 순간은
/ 그럴 시간이 없다고 / 생각되는 그때이다.’
어니 젤렌스키의 말이 요즘 들어 가슴에 와 닿
는다.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
가. 쉼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섬이 그리워졌
다. 푸른 바다가 보고 싶었다. 느림을 느끼고
싶었다. 그 무렵 필리핀이 내게 손을 내밀었
다. 팔라완. 낯선 곳이었다. 지도를 뒤져보니
마닐라 밑에 수세미를 닮은 커다란 섬이었다.
‘필리핀의 미개척지. 때 묻지 않은 곳. 울창한
밀림’. 이런 정보들이 떴다.맘에 들었다.배낭
을 꾸렸다. 필리핀 항공에 몸을 실었다. 목적
지는 필리핀 팔라완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그
곳엔 세계 7 자연경관의 하나인 ‘지하강(Un
derground River)’이 있다. 궁금했다. 도 체
어떤 곳이기에 세계인들의 이목을 빼앗았을
까. 가는 길은 녹록치 않다. 한국인 가이드도
없다. 그래 부딪혀보자. 길이 없는 곳을 찾아
가는게여행이라하지않았던가.

팔라완의 기적 ‘지하강’

뀫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인 ‘지하강’…거대한자연 앞에 주눅 들다
팔라완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여행 백미는

‘지하강’. 지하강을 가기 위해선 푸에르토 프
린세사에서 차로 2시간을 가야한다. 사방비
치에 이르면 다시 이곳에서 배를 타고 20분
가량 더 들어가야 한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강. 길이가
약 8.2km에 달한다. 2000만 년 전에 생성된
일종의 석회암 동굴강이다. 지하강 투어는 보
트를 타고 시작된다.

보트를 타고 동굴로 입구에 들어서자 요란
한 소리가 들렸다. “짹짹짹, 쭈잇쭈잇”. 동굴
앞엔 수 십 마리의 바다제비들이 할강훈련을
하듯 날아 다녔다. 동굴은 바다제비의 아파트
였다. 가이드와 함께 배를 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암흑세상이었다. 쉴 새 없이 제비가
지저귀고 동굴 천장엔 셀 수 없을 정도의 박
쥐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곤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서서히 노를 저으며 랜턴으
로 자연과 세월이 빚은 동굴의 속살을 비춰
주었다. 지하강 동굴은 석순과 종유석이 만든
자연박물관이다. 사자바위 껌바위 낙타바위
거북이 형상은 물론 천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의 거 한 수직동굴도 있다. ‘지옥의 묵시록’
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 거 함에 입을 다
물 수 없을 지경. 어떤 곳은 머리가 바위에 닿
을 듯 낮아 허리를 숙여야만 통과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속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세인
트폴(1028m)이라는 산의 내부를 물이 용식시
켜 만든 것. 동굴은 산중턱에서 8km나 하단
으로 연결돼 있고 그 끝은 바닷물과 맞닿아
있다. 아쉽게도 우리가 투어할 수 있는 곳은
약 1.5km 정도. 1시간 가량 걸린다.

필리핀 전역을 여행 중이라는 스페인의 리
콜은 “이런 거 한 동굴은 처음이다. 판타스
틱하다”며 연신 감탄했다.

아참, 지하강이 아무리 좋더라도 입을 벌리
며 천장을 쳐다보면 곤란하다. 천장에 붙어있
는 박쥐의 배설물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뀫맹그로브 에코투어, 짚라인, ATV…“살아있네! 팔라완”
맹그로브를 아시나요? 그렇다. 열 와 아

열 의 갯벌 혹은 하구서 자라는 생명의 나
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 사방비치서
20여분 걸어가면 맹그로브 숲이 나온다. 맹그
로브 숲 하구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육지 쪽
으론 끝없는 맹그로브 숲이 펼쳐진다. 바다와
강은 달의 도움으로 하루 두 번 만난다. 밀물

땐 수백 여 미터 넓이까지 물이 들어온단다.
쪽배를 타고 숲으로 들어가니 사방이 고요하
다, 적막하다. 아니 원시림의 재잘거리는 소
리에 시끄럽다. 긴 뿌리를 갯벌에 박고 할퀼
듯 객을 맞는다. 목은 상쾌하다. ‘산소의 맛이
이런 거구나’하는 느낌이 든다. 도마뱀, 야생
원숭이, 부리새 등 희귀한 동식물들을 보는
것은 덤. 약 1시간에 걸친 쪽배 맹그로브 에코
투어를 마치면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세계를
다녀온 듯하다.

사방비치로 가는 길에 ‘우공락 어드벤처’가
있다. 이곳에서 짚라인을 즐길 수 있다. 우공
(Ugong)은 필리핀어로 속이 비었다는 뜻. 말
그 로 속이 빈 바위가 있는 곳. 실제로 바위
를 두드리면 ‘통통’ 메아리 소리가 난다. 짚라
인을 타기 위해선 바위산을 올라야 한다. 지
구의 나이가 어렸을 때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가 융기하면서 만들어진 우공락은 부처,
예수, 공룡, 코끼리 등 각양각색의 형상을 조
각해 여행객들의 탄성을 불러일으킨다. 30분
정도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정상. 이곳이 짚
라인 출발지. 쇠밧줄을 타고 100여 미터 내려
오는 짚라인은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준다.
이스라엘서 왔다는 아디 양은 “짚라인을 타니
기분이 좋다. 처음엔 두려움을 느꼈는데 타고
나니 한번 더 타고 싶다”며 줄곧 “굿!”을 연발
했다.

좀 더 액티브하게 즐기려면 ATV(All Terr
ain Vehicle·산악오토바이)로 정글 탐험을
하는 거도 한 방법. 조작 방법도 간단하다. 시
동 스위치를 켜고 액셀러레이터 키만 조절하
면 끝. 여자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정글에
들어서면 끝없는 나무 숲에 가려 햇볕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다. 길이라도 좋다, 길이 아니
라면 더 좋다. 좁게 난 길을 ATV로 부릉부릉.
진흙에도 빠져보고 경사진 길을 홀로 내려와
보라. 개울을 건너 길이 아니 숲 속을 헤치며
정글을 헤쳐 나가 보라. 삶의 활력이 생긴다.
1시간의 정글 탐험. 그 에너지로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뀫‘쉐리단 리조트’엔 특별한 스파가 있다
지하강이 위치한 사방비치 인근에서 럭셔

리하게 묵으려면 ‘쉐리단 비치 리조트 앤 스
파’가 엄지손가락으로 꼽힌다.

97개의 넓고 깨끗한 객실과 150미터나 되
는 메인 수영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자체 전용비치도 갖추고 있다. 팔라완 유일의
5성급 리조트. 특히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빅풀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뚫린다. 오픈
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유럽 관광객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스포츠바, 컨벤
션센터, 낚시터 등 성인시설 뿐만 아니라 가
족을 위한 형 체스장과 키즈클럽도 갖춰 가
족 여행객들에겐 안성맞춤이다. 이밖에 리조
트 자체에 서핑보드 카약 페달보트 세일링보
트 등이 마련돼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뷔페로 입과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또 하
나의 재미. 해산물을 사용해 생선을 통째로
찌거나 튀긴 붉은 색의 라푸라푸(LapuLapu
·다금바리)는 비린 내도 없고 쫄깃쫄깃 씹히
는 맛이 일품이다. 아기돼지를 나무에 끼워
숯불 훈제로 구운 레천(Lechon)도 인기 메
뉴. 육질이 바삭바삭해 소스와 곁들여 먹으면
혀가 놀랄 정도. 또한 필리핀식 잡채인 판싯
도 놓치면 아까운 요리.

특히 이곳은 스파와 마사지가 유명하다. 스
파를 받아보니 다른 곳과 차이점이 있었다.
태국 등 동남아국가의 스파가 온몸을 강하게
자극하는 ‘돌직구 스파’라면 이곳은 아로마테
라피와 음악치유요법 등을 활용한 일종의 ‘힐
링스파’. 먼저 머리와 가슴을 잔잔하게 갈아
앉히는 음악과 코를 자극하는 아로마향이 피
로를 무장해제 시킨다. 그리곤 강하지만 아프
지 않고 약하지만 시원하게 조물조물 마사지
해 구석구석 숨은 피로를 몽당 빗자루로 쓸어
담듯 피로를 핥아 올린다. 한 번 스파 데스크
에 오르면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
다. 머무는 동안 그 맛을 못 잊어 한 번 더 찾
게 되는 마력이 있다.

여행은 버리기 위해 떠난다고 한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나는 ‘자동차는 부지런히 닦았
으나 마음은 닦지 않았고 인터넷에 뻔질나게
들어갔으나 제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
돈과 기계에 먹힌 지 오래다. 여행을 통해 많
은 걸 버렸어도 여전히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어쩌랴 그런 중생인 것을. 내 삶의 버킷리스
트가 하나 더 추가됐다. 팔라완에 가족 모두
가 함께 와 휴가 즐기기. 아, 욕심만 자꾸 늘어
간다.

푸에르토 프린세사(필리핀)｜연제호 기자 sol@donga.com

약 8.2km…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강

석순·종유석이빚어만든자연박물관

거 하고 변화무쌍한 속살에 입이 쩍

맹그로브 숲 에코투어 산소부터 달라

ATV 정글탐험…스트레스 해소에 짱

쉐리단 리조트 ‘힐링 스파’ 피로가 싹

2000만년, 세월이빚은기암괴석 ‘탄성이절로’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인 필리핀 팔라완의 지하강. 지하강은 2000만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로 길이가 무려 8.2.km에 달한다. 동굴 안에는 석순과 종유석이 만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이 탄성을 자아낸다. 사진제공 ｜ 필리핀 관광청

편집｜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이제 PC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
할 수 있다. 카카
오는 모바일 메신
저 카카오톡의 P
C 버전 ‘카카오톡
PC(사진)’를 정식
출시했다. 카카오

톡PC는 친구목록과 채팅창, 읽음 뱃지 표시와 같이 채
팅에 필요한 핵심 기능에 중점을 뒀다. 모바일 카카오
톡 사용자라면 PC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용자 환경(UI)도 일원화했다. 이용자는 최초
사용 시 PC 기기인증 및 카카오 계정 인증절차를 밟아
야한다. PC에서 로그인 할 때마다 모바일 카카오톡으
로 로그인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하나의 카카오 계
정으로 최 5 PC까지 인증할 수 있지만 2 이상 P
C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카카오는 25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제를 실시해 사용자가 안정적인 환경에
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6일부터는 카
카오 홈페이지(events.kakao.com)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한국야쿠르트( 표이사 김혁
수)가 7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들어있는 ‘7even 엘
더플라워’에 이어 두 번째 맛
‘7even 로터스플라워(연꽃)’

와 ‘얼려먹는 7even’을 출시했다. ‘7even 엘더플라워’
는 지난 5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수량 7000만개, 매
출 700억원을 돌파해 히트상품의 반열에 오른 제품이
다. 한국야쿠르트 김혁수 표이사는 “7even은 맛과
소재, 제형 등의 다양화를 통해 오직 고객의 건강을 생
각한 제품이다. 앞으로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표 이석구)가 전력 수요가 집
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매장에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6월 22일부터 두 달간 개최한다.이를 위
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100W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전력 피크 시간 인 오후 2시부터 5시
까지를 ‘그린아워(Green Hour)’로 정해 매장 내 창가
주변의 일부 조명을 소등한다. 기간 중 실내 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하고 출입문 닫기를 실천한다. 5000여명의
스타벅스 임직원 가정에서도 1인 100W 줄이기 활동에
참여하도록안내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MERRE
LL)이 고어사와 선보인 ‘고어텍
스 커넥트핏(CONNECTfit)’ 콘
셉트를 처음 적용한 멀티 아웃도

어 슈즈 ‘프로테라 고어텍스(GTX·사진)’ 라인을 출시
한다. 머렐 프로테라 GTX 라인에 적용된 고어텍스 커
넥트핏은 머렐과 고어가 함께 만든 디자인 콘셉트가 특
징. 활동이 많은 신발의 특성에 맞춰 방수, 투습 기능의
핵심인 멤브레인 막을 유연하고 얇게 만들어 방수 기능
및 통기성을 강화했다. 마치 장갑을 낀 것과 같은 피트
감과 신축성을 제공한다. 발목 높이에 따라 프로테라
스포츠 GTX(17만9000원)와 프로테라 미드 스포츠 GT
X(19만9000원)의 두 가지로 출시됐다. 양형모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국내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표 강태선)가 20일부터 비와 관련된 제품
을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옥스재킷,
옥스R재킷, U발리스재킷, B라이언포스 재킷 등 방수
기능이 뛰어난 제품들이다. 블랙야크 기술력으로 내
수압과 투습도를 높여 장마철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또한 장마철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내수압
3000mm의 4인용 ‘미라지돔’ 텐트를 출시하고 캠핑
용품 무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텐트 및 캠
핑 제품 5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체어 또는 카페트,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체어와 카페트, 150만원
이상 구매 시 캠핑체어 2개와 카페트를 무료로 증정
한다. 양형모 기자

LS네트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섬머 빅 세일’을
실시한다. ‘김연아 워킹화’로 히트를 친 ‘W 라이트 레
이어(W LITE LAYER)’와 ‘연아 레깅스’, 꾸준한 판매
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스펙스 스테디셀러 워킹화인
‘W 파워(W POWER)’ 일부 모델을 20% 할인된 가격
으로 만날 수 있다. 여름용 샌들과 아동화, 섬머 의류
와 용품까지 실속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다. W 라이트 시리즈인 ‘W 라이트 네오’와 ‘W 이지 B
TS’는 최 4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프로
스펙스 매장에서 6월 21일부터 세일을 시작한다. LS
네트웍스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상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rospecs.com)를 참
조하면 된다. 양형모 기자

카카오톡, 이젠 PC로 즐기자

한국야쿠르트 ‘얼려먹는 7even’ 출시

스타벅스, 에너지 절약 캠페인 개최

머렐-고어사 야심작 ‘프로테라 고어텍스’ 선봬

블랙야크 ‘장마 이벤트’ 레인용품 30% 할인

프로스펙스 ‘김연아 워킹화’ 20% 할인 판매


